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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시는 용산도시기억전시관에서 용산기지 및 주변 도시지역 일대의

역사성과 장소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증진과 도시경관 변화에 대한

관심도 제고를 위한 세 번째 기획전시를 추진한다.

○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은 ’21년 4월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‘센트럴파크 해링턴

스퀘어’ 공공시설동에 개관하여 전시관과 아카이브 공간(기록방) 및 세미나실,

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용산의 도시변천사를 기록하고 있다.

□ 그간 서울시는 최초의 국가공원인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소통의 일환

으로 시민들과 함께 용산 지역의 역사성·장소성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

매년 기획전시를 추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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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용산기지 및 주변지역 이야기 담아 과거와 미래 잇는 전시 추진

- 용산도시기억전시관, 용산 지역 역사성 담아 시민과 소통하는 세 번째 기획전시 구상

- 1960~70년대 용산 미군기지 일대 도시경관 변천 과정 담은 전시 7월경 개최

- 온라인 홍보 채널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과 생동감 있는 소통형 전시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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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021년 첫 기획전시인 ‘7월 16일, 용산’은 1950년 7월 16일 미군이

서울을 재탈환하기 위해 용산철도정비창 및 용산기지 일대를 폭격한 모습

등을 공개하며 6‧25 전쟁 당시 서울과 용산의 도시상을 생생히 전달하였다.

○ 2022년, 두 번째 기획전시에서는 ‘서울 용산: 재건에서 도약까지’라는 주

제로 1950년 9월 28일 서울수복을 시작으로 1960년까지 이어지는 서울

주민들의 삶을 다룬 생활사 중심의 사료들로 구성하였다.

□ 올해 추진 중인 기획전시는 2022년 용산공원 시범 개방 등 용산공원

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발맞춰 1960~70년대 용산미군

기지 및 주변 도시지역의 도시경관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로

기획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전시환경을 구축하여 7월경 개최할

예정이다.

○ 서울시는 급변하는 대한민국 속에서 도시개발 시작을 알렸던 1960~70

년대 시기의 용산 및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도시경관 사진·영상 등

역사적 사료를 전시 관람객들은 물론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온라인 홍보

채널로도 제공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도시변천사를 확인하고 즐길

수 있도록 소통형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.

□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“용산도시기억전시관 기획전시를 통해

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

구성하여, 용산의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확대

해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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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(1) 2021년 기획전시 : ‘7월 16일, 용산’

포스터 [대표이미지] 1950년 8월 4일의 폭격으로 철도차량
및 선로, 건물들의 피해상황이 나타남

붙임(2) 2022년 기획전시 : ‘서울 용산: 재건에서 도약까지’

포스터 [대표이미지] 1953년 한강에 쌓여진 쌀이 서울 곳곳의
유통지점으로 운반되고 있는 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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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(3) 용산도시기억전시관 리플렛


